
알칼리처리가 폴리에스터, 면 및  

폴리에스터/면직물의 일부 특성에 미치는 영향 

 

1. 서 언 

뜨거운 가성소다용액을 사용한 폴리에스터 직물의 가수분해는 여러 연구

팀들의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폴리에스터 섬유표면의 가수분해는 

섬유의 직경을 감소시키며 직물표면의 습윤성, 유연성, 원형복구성 및 방오

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한 혼방직물에서 폴리에스터성분에

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의 특성을 부여하며 면성분에는 친수

성과 염색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P/C 혼방직물에 대한 뜨거운 

가성소다 용액처리 방법의 연구도 역시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P/C 65/35와 50/50 혼방직물을 각각 25% 가성소다 용액으

로 60℃에서 15분간 이완상태로 처리한 결과 20%까지의 중량감소가 일어났

다. 이러한 알칼리처리에 의하여 폴리에스터의 수분과 관련되는 특성에는 거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반면에 혼방직물내의 면성분의 친수성은 

개선되었다. 폴리에스터성분은 면의 이완 머서화에 의하여 혼방직물내에서 

일어나는 수축현상을 제한하였다. 인장특성은 가성소다처리에 의하여 단지 

약간만 영향을 받은 반면에 혼방직물내의 면의 염색성은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혼방성분과 알칼리에 의한 처리여부가 이러한 몇 

가지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알칼리처리를 받은 면, 폴리에

스터 및 P/C 혼방직물을 몇 가지의 물성에 대하여 각각의 상대되는 미처리 

표준시료와 비교하였다. 여기서 비교된 물성들로서는 수축률, 중량감소율, 밀

도, 통기성, 강연성, 드레이프계수, 투습율 및 수직모관 상승률들이 있다. 



 

2. 실 험  

가. 시료 

폴리에스터, 면 및 P/C 혼방직물은 Test Fabric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모든 

직물은 Dacron 54W 폴리에스터와 표백 면 또는 이들 중의 어느 하나로 이루

어진 방적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된 직물을 사용하였다. 혼방직물 B-1

과 B-2는 P/C 65/35의 표백된 셔팅(옥양목)과 브로드클로드이었고 혼방직물 

B-3는 P/C 50/50의 옥양목이었다. 모든 약품은 1급시약을 사용하였다. 

 

나. 시험방법 

직물시료(40×30cm)를 2분동안 25% 가성소다 용액으로 포화시킨 다음, 용

액에서 꺼내어 강제순환식 열풍건조기로 60℃에서 15분간 이완상태로 건조

시켰다. 

건조된 시료는 즉시 수도물로 완전히 수세한 후, 다시 1% 염산용액으로 

수세하고 최종적으로 증류수로 씻은 다음 풍건하였다. 표준시료도 30분간 물

에 담그어 풍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완된 상태의 표준시료와 알칼리처리 시료들은 아래에 열거된 것을 제외

하고는 영국과 미국의 표준시험법에 의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직물의 드레

이프성은 Chu, Cummings와 Teixeira 등이 사용된 방법에 따라 Rotrakote cusick 

드레이프 시험기로 측정하였다. 수직모관 상승률은 Weirick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투습율은 Whelan과 그의 연구진들이 사용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

하였다. 주사형전자현미경사진은 20킬로볼트로 작동하는 Cambridge stereoscan

으로 촬영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중량감소 및 수축 

면, 폴리에스터 및 P/C 혼방직물은 알칼리처리에 의하여 중량과 치수 또는 

이들 중의 어느 하나에 심한 변화를 나타냈다(표1). 

 

<표 1> 알칼리처리가 면, 폴리에스터 및 P/C 혼방직물의 치수 및  

중량에 미치는 영향 

 

 

면직물은 이완상태하에서의 처리에서도 머서화에 의한 수축현상을 나타내

었다. 면직물의 중량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이는 면섬유가 개질되어 수분률

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폴리에스터직물은 알카리처리에 의한 가

수분해로 인하여 약 20%의 중량감소를 나타내었으나 치수는 변화하지 않았

다. 혼방직물은 알칼리처리를 받은 후 면직물에 비하여 더욱 적은 수축률을 

나타내었으나 가수분해로 인한 중량감소율은 더욱 높았다. 혼방직물내의 폴

리에스터성분은 알카리처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수축현상으로부터 면성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65/35 P/C 혼방직물의 경우에는 50%이상의 

수축율의 감소라는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100% 폴리에스터직물에 비하



여 혼방직물에서 폴리에스터의 가수분해로 인한 중량감소율이 더욱 큰 것은 

예상밖이었다. 본 실험조건하에서 65/35 P/C 혼방직물 B-1의 폴리에스터성분

은 거의 45%에 가까운 중량감소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두 혼방직물에서는 

약 33%의 폴리에스터의 중량감소를 나타내었다. 혼방직물의 폴리에스터성분

으로 인한 중량감소율은 100% 폴리에스터 직물에서의 폴리에스터성분으로 

인한 중량감소율보다 더욱 크다. 알칼리용액으로 포화된 상태하에서, 혼방직

물내의 면성분은 직물상의 가성소다의 농도를 더욱 높혀주며 이것은 다시 

말하여 큐어링할 때에 폴리에스터에 대한 가수분해가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

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분의 가성소다용액을 직물상에 그대로 남겨두

어 직물이 완전히 포화되도록 하기보다는 이것을 염착한 상태로 실험한 먼

저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 직물의 구조 

면직물의 경사 및 위사 밀도는 이완상태하에서의 알칼리처리에 의하여 크

게 증가하였다. 

폴리에스터직물과 P/C 혼방직물의 밀도는 알칼리처리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았거나 약간만 변화하였는데, 이는 폴리에스터성분이 직물의 수축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음을 나타낸다. 

알칼리처리는 직물의 통기성에 가변의 영향을 미쳤다(표2). 이완 머서화되

어 조직이 치밀하게 된 면직물은 미처리면직물에 비하여 통기성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폴리에스터직물은 알칼리처리에 의하여 거의 20% 가까운 중량

감소가 일어났으며, 그로 인하여 직물내에서의 섬유의 직경이 감소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통기성은 미처리포에 비하여 약간만 감소하였다. 혼방직물 B-2

는 통기성이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다른 두 종류의 혼방직물 B-1과 B-3는 가



수분해로 인하여 통기성이 더욱 크게 감소되었음을 나타내었다. 폴리에스터

직물과 혼방직물 B-1, B-3의 통기성 감소현상은 폴리에스터섬유의 가수분해 

된 표면에 거칠어짐(roughness)이 증가하여 직물사이로의 기류의 터블런스

(turbulence)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공기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생각

할 수도 있다. 가장 적은 수축률을 나타낸 혼방직물 B-1에서도 폴리에스터섬

유 표면의 가수분해로 인하여 통기성이 예상하였던 만큼 증가하였다. 

 

<표 2> 알칼리처리가 면, 폴리에스터 및 P/C 혼방직물의 조직과  

통기성에 미치는 영향 

 

 

다. 직물의 강연도 

 

<표 3> 알칼리처리가 면, 폴리에스터 및 P/C 혼방직물의 강연도와  

드레이프성에 미치는 영향 

 
 



미처리 직물과 알칼리처리직물의 강연도는 캔티레바강연도시험기와 드레

이프계수의 측정에 의하여 평가되었다.(표3) 

이완 머서화된 면직물은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모두 

미처리직물에 비하여 그 값이 커졌다. 알칼리처리를 받은 폴리에스터직물은 

캔티레바강연도시험기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미처리직물에 비하여 그 값

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드레이프계수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그 값이 더 적

기 때문에 좀 덜 스티프하며 더욱 유연해졌다. 알칼리처리를 받은 혼방직물

일 경우에는 모두 미처리 표준시료에 비하여 강연도와 드레이프계수에서 상

당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알칼리처리가 직물의 강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한 방법 중 드레이프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직물의 중량에 더욱 많

은 영향을 받는 캔티레바강연도시험기에 의한 방법에 비하여 더욱 일관성 

있고 현실적인 결과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 물과 수분의 수송 

미처리직물과 알칼리처리직물의 투습율은 수직모관 상승률로 측정하였

다.(그림1과 2). 

면직물의 표준시료(C-C)는 빠른 수직모관 상승률을 나타내었고, 이완상태

에서 머서화처리를 받은 면직물(C-X)은 표준시료보다 약간 빠른 모관 상승률

을 나타내었다. 

한편 폴리에스터 직물의 표준시료(PE-C)는 면직물시료에 비하여 상당히 느

린 모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가수분해된 폴리에스터 직물(PE-X)은 모관 상

승작용에 의하여 수분을 전달 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음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발견은 폴리에스터가 알칼리처리를 받으면 모관 상승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알칼리처리를 받은 폴리에스터 시료의 모관 사승에 의한 투습능력의 부족현

상은 본 실험과정에서 일어났던 과도한 가수분해와 중량감소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가수분해에 의해 폴리에스터 섬유의 표면이 

거칠어졌고, 그로 인하여 습윤성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섬유직경의 감소는 

수직모관 상승에 의한 투습작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실 내부에서의 

모세관작용을 방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버렸다. 혼방직물에 대

한 알칼리처리는 직물조직을 통한 수분의 수직모관 상승에 의한 투습능력에 

근본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2). 

 

 

 

<그림 1> 알칼리처리가 면과 폴리에스터의  

수직모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C-C=표준 면직물 

C-X=알칼리처리 면직물 

PE-C=표준 폴리에스터 직물 

PE-X=알칼리처리 폴리에스터 직물 



 

<그림 2> 알칼리처리가 P/C혼방직물의 수직모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B-1=P/C(65/35) 옥양목 

B-2=P/C(65/35) 브로드클로드 

B-3=P/O(50/50) 옥양목 

 

혼방직물내의 면성분은 직물내부를 통한 투습작용에 유효한 통로를 제공

하였으며, 가수분해로 인한 폴리에스터 섬유 표면의 거칠어짐과 머서화에 의

한 면성분의 수분픽업량의 증가현상 모두가 그 어느것도 투습율을 미처리 

혼방직물에 비하여 증가시키지는 못하였다. 

직물을 통한 투습율을 미처리 직물과 알칼리처리 직물에 대하여 두 가지

의 온도조건하에서 측정하였다. (표4) 

 

<표 4> 알칼리처리를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않은 면,  

폴리에스터 및 P/C 혼방직물의 투습율 

 



인체의 피부로부터 직물을 통하여 대기로의 수분이동현상에 유사하게 조

건을 맞춘 동적조건하에서는 물의 온도는 35℃이고 대기의 온도는 20℃로 

조절된 반면에 정적조건하에서의 물과 대기의 온도는 각각 20℃로 조절되었

다. 정적조건하에서 알칼리처리는 투습율에 근본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동적조건하에서는 직물의 형태와 알칼리처리의 여부가 투습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면직물의 알칼리처리는 이완상태하에서의 머서화

가 직물의 밀도를 조밀하게 하고 또한 실사이의 공기가 들어 갈 공간을 적

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습율은 알칼리처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 

혼방직물 B-2에서는 알칼리처리에 의하여 투습율이 낮아진 반면에 혼방직물 

B-1과 B-3에서는 투습율이 더윽 증가하였다. 이것은 알칼리처리가 직물의 통

기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반대 현상이다. 명백히, 직물을 통한 투습작용은 통

기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섬유의 형태와 알칼리처리에 대한 표면

의 개질과 수축률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마. 주사형전자현미경법 

알칼리처리가 섬유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처리직물과 알

칼리처리직물의 주사형전자현미경 사진을 촬영하였다. 

폴리에스터는 알칼리에 의한 가수분해로 인하여 섬유표면에 심한 피팅

(pitting) 현상과 함께 섬유직경의 감소를 유발시키는 반면에 면섬유에 대한 

알칼리처리는 표면형태를 평활하게 하고 면섬유 특유의 천연꼬임

(convolution)을 감소시킨다.(그림3 a, b). 혼방직물 B-2와 B-3는 알칼리처리를 

받기 전에는 표면상에 전혀 아무런 상해를 받지 않았으나 (그림3 g, i), 알칼

리처리를 받음으로써 폴리에스터 섬유 표면에 특이한 피팅(pitting: 움푹들어

간 구멍)과 모틀(mottle: 표면에 색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현상이 나타



났다.(그림3 h, j). 

 

 

 

 

 

 

 

 



 

 

 

 

<그림 3> 미처리직물 및 알칼리처리 직물을 2000배의 비율로  

확대하여 촬영한 주사형전자현미경 사진 

(a) 표준 면직물                       (f) 알칼리처리 혼방직물 B-1 

(b) 알칼리처리 면직물                 (g) 표준 혼방직물 B-2 

(c) 표준 폴리에스터직물               (k) 알칼리처리 혼방직물 B-2 

(d) 알칼리처리 폴리에스터직물         (i) 표준 혼방직물 B-3 

(e) 표준 혼방직물 B-1                 (j) 알칼리처리 혼방직물 B-3 

 

P/C 혼방직물에 대한 이완상태하에서의 알칼리처리는 직물의 유연성과 드

레이프성을 향상시켰다. 알칼리처리는 직물의 통기성과 수분수송능력에는 가



변의 영향을 미치나 혼방직물의 모관 상승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 P/C 혼방직물은 수분과 물의 양호한 수송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알칼리처리에 의하여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였다. 


